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흉터 치료, 지방감소 표시·광고 제품 주의하세요!
창상피복재(의료기기), 셀룰라이트 크림(화장품) 온라인 부당광고 377건 적발 

□ 식품의약품안전처(처장 김강립)는 ‘흉터 치료’, ‘지방 감소’ 등의 

효능이 있다고 광고하며 창상피복재(의료기기) 및 셀룰라이트 크림

(화장품) 등을 판매하는 누리집(사이트)의 온라인 광고 1,024건을 

점검(’21.4.5. ~ 4.23.)하여 허위·과대광고를 한 것으로 확인된 377건을

적발하고 접속차단 등 조치했습니다.

○ 이번 점검은 코로나19 상황 지속으로 가정에서 손쉽게 사용 가능한

홈케어 제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관련 제품의 허위·과대

광고를 통한 소비자 기만행위에 대한 사전 예방적 점검을 위해 

마련되었습니다.

 창상피복재(의료기기) 점검 결과 

□ 의료기기인 창상피복재는 흉터의 관리 및 보호 목적 등을 위해 

사용하는 의료기기로 식약처에서 허가·관리합니다.

○ 창상피복재 관련 온라인 광고 522건을 점검한 결과 ▲허가사항과

다른 ‘흉터·상처치료 및 제거’ 등 거짓·과대광고(16건) ▲허가받지

않은 해외 제품의 판매·광고(25건) 등 총 41건을 적발했습니다.

 셀룰라이트 크림 등(화장품) 점검 결과 

□ 화장품은 인체를 청결·미화, 피부·모발의 건강을 유지 또는 증진

하기 위하여 인체에 바르고 문지르거나 뿌리는 등의 물품으로서 

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한 것을 말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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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셀룰라이트 제품 온라인 광고 502건을 점검한 결과 ▲‘지방제거·

감소’, ‘셀룰라이트 분해’ 등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(328건)

▲‘진피층 흡수’, ‘침투’ 등 소비자들이 효과 등을 오인할 수 있

는 광고(8건) 등 총 336건을 적발했습니다.

□ 식약처는 이번 점검 결과에 대해 의료계 소비자단체 학계 등 전문가

42명으로 구성된 ‘민간 광고검증단’을 통해 의료기기인 창상피복재와

화장품인 셀룰라이트 크림 등의 적정한 광고 수준 및 범위, 올바른

선택 및 사용 등에 관한 자문(’21.4.21. ~ 4.26.)을 받았습니다.

* 민간 광고검증단: 새로 유행하거나 의학적 효능 등을 표방하는 표시 광고를

검증하기 위해 의사 교수 등 전문가로 구성

○ 민간 광고검증단은 의료기기 창상피복재는 허가범위를 벗어난 

상처·흉터 치료, 재생 등 치료제 등으로 광고해서는 안 되고 창상 

치료에 대해서는 의료진의 적절한 처방과 관리를 받는 것이 필요하며

○ 화장품 사용으로 특정 부위 지방감소, 셀룰라이트 제거 등의 

의학적 효능·효과를 표시·광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제품 

구매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했습니다.

□ 식약처도 의료기기 구매 시 온라인 판매·광고 사이트, 제품 포장 

등에서 ‘의료기기’ 표시를 확인하고 올바른 사용법을 숙지한 뒤 사용

하며, 화장품 구매 시 의학적 효능·효과가 있는 것처럼 홍보하는 

허위·과대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.

○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제품에 대하여 온라인 허위·

과대광고 점검을 지속 실시하여 국민들이 안심하고 의료기기 및 

화장품을 구입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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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첨부> 주요 위반 사례

의료기기 (1)

(거짓과대광고)

의료기기 (2)

(거짓과대광고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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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료기기 (3)

(해외 직구)

화장품 (1)

(지방분해 등)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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화장품 (2)

(진피층 침투 등)

화장품 (3)

(지방세포감소 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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화장품 (4)

(지방세포 억제 등)


